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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화학기업 “임진강 오염 주범”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 환경시설 투자기피가 원인

물고기 폐사 등 봄철 갈수기만 되면 되풀이 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

위반업소 32곳 가운데에는 소규모 화학제품 및 섬유 제조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대장 정유순)가 3월17일부터 4월9일까지 임진강 수계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군 관내 17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영창섬유, 성신섬유 등 7곳과 무허가(신고)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태화산업, 정원실업, 신영기공, 유일산업 등 10곳에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한성섬유, 창영기업, 영우섬유 등 3곳은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

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페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대성유화, 삼성정유, 성남화학, 성

신금속, 삼희도금 등 17곳은 고발․경고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환경감시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고 영세 기업들이 경제한파로 인해 환경시설에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면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 지역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내 배출업소 및 환경법령 반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획단속을 통한 위법행위 적발에 집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찰 및 지자체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환경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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